
한이들은각자지급된노트북을통해언제

어디서든업무를수행할수있습니다. CAD

는 기본이고ASP 공사관리시스템을통해

효율적인시공을수행하고있습니다.”

이러한관리업무의간소화와업무시스

템의선진화를통한이회사의차별화전략

은 입소문을타고1군건설업체에흘러들

어갔다. 그리고이는대형 업체의 공사에

참여하는성과로이어졌다. 권혁찬사장은

극동건설, 흥화공업등 1군업체들의공사

를수주하면서결제조건도좋아지고물량

도커져회사성장이순탄하게이뤄지고있

다고자평했다.

그러나, 권혁찬사장은“이제시작이다”

라고말한다. 큰업체들과일한것이2년에

불과한만큼이제부터본격적인경쟁대열

에 들어섰다고보는것이다. 그는지금까지

다져온회사의강점을강화하기위해직원들

의교육투자에적극나설방침이다.

다른하나는기술개발이다. 권혁찬사장

은 앞으로시공전문업체로살아남기위해

서는독보적인기술확보가필수적이라고강

조한다. 이회사는현재전문기술을보유하

고 있는일본의건설업체와의제휴를 통해

토공, 상하수도, 보링그라우팅등 3건의기

술을개발하고있다. “현재H빔 절감 기술

등향후회사의성장동력이될수있는기술

을 개발하고있습니다. 기술개발이완료되

면 앞으로1 0년 뒤에는불우시설을건립·

운영할정도의회사를만들수 있을것으로

확신합니다.”

이사람

“독보적인기술확보는생존경쟁의필수조건입니다”

권혁찬정우개발(주) 사장

기술력으로승부하는마흔살의전문건설업체사장

처 열풍이 한창이던 지난 2 0 0 0년,

3 0대의한젊은이가자본금3억원의

전문건설업체를설립하였다. 7년간의꼼

꼼한준비끝에내린결단이었다. 회사설

립에든모든자금은 직장생활을통해번

돈과 살던 집을 처분해마련하였다. 그야

말로‘올인’이었던셈이다.

권혁찬 정우개발(주) 사장은올해 마흔

살이다. 회사를만들었던 2 0 0 0년에는 설

흔네살이었다. 당시청년실업증가와열

풍이일었던벤처붐 등으로2 0대와3 0대

사장이수두룩했던점을감안하면별로놀

랄 만한일은아니다. 하지만건설업차원

에서보면이례적이라할 수 있다. 실적과

경험,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는

건설업특성 때문이다. 그래서수년 간의

토공사전문업체직원생활이경력의전부

였던그의도전은사실무모한것이었다. 

“토목공학전공자로서군제대후토공사

업체에입사하였습니다. 그런데학창 시절

부터 회사를직접 설립해경영해보고싶은

꿈이있었습니다. 두가지이유때문이었습

니다. 하나는최고경영자로서의책임과성

취감을느껴보고싶다는것이었습니다. 다

른하나는회사를키워여기에서나오는이

익으로사회 복지 사업을해보고싶었습니

다. 그래서아내의반대를무릅쓰고직장생

활하면서저축한돈과아파트를팔아사글

세로옮기고남은돈을모아회사를만들었

습니다.”

회사를만든후권혁찬사장은우선소규

모 공사시장을공략하였다. 실적과인맥이

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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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고 기술력도부족한 그로서는 일단 작은

일이라도맡아성실과책임감을기초로신뢰

를쌓아갈수밖에없다고판단한것이다. 그

리고젊은만큼 열심히뛰었다. 매일현장에

나가직접작업을챙기는한편혼자서영업

활동을전개하였다. 본사관리비를절감하는

대신능력있는젊은기술자를뽑기위해서

였다. 이러한노력은회사의경쟁력으로승

화되고있다. 본사관리비용은최소화된반

면직원들의대부분이현장에집중함으로써

기술력과공사품질을높였다. 소위현장이

강한회사가된 것이다. 직원들도열과성을

다하고있다. 설계와시공능력겸비는물론

IT 기술습득에도적극적이다. “다른회사에

비해우리회사가강점으로내세울수 있는

것은바로 젊은 맨파워입니다. 컴퓨터에능 이형우·기자·h w l e e @ c e r i k . r e . k r


